
고진영(26)이 22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
A) 투어 2021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정상에올라올해의선수와상금,다승왕을차지하며화려
한피날레를장식했다.넬리코다(23·미국)와주요타이틀
을경쟁하는극도의긴장감속에서‘고진영답게’최고의자
리에오를수있었던원동력을 ‘멘탈코치’인정그린㈜그
린코칭솔루션 대표이사(39)와 ‘스윙 코치’ 이시우 빅피쉬
아카데미원장(40)에게들었다.

뀫한차원다른승부욕
정대표는“고프로가1라운드때왼쪽손목이너무아파

눈물을흘릴정도로속상해했다.많이울었던것같다”며
“기권을고려할정도의상황이었는데‘마지막대회를이렇
게마무리하고싶지않다.끝까지최선을다하는게선수의
도리다.내자존심을지키고싶다’고하더라”고전했다.

고진영이신인이던2014년 2시간짜리성향진단프로그

램을진행하며처음만난뒤LPGA에진출한 2018년부터
그를돕고있는정대표는‘인간고진영’을가장잘아는사
람중한명이다.정대표는“이번대회는선수로서본분을
다하겠다는 기본적인 스포츠정신이 우승이란 값진 열매
로이어졌다.고프로는누구못지않은강한승부욕을가지
고있다.하지만그게전부는아니다”며 ‘승부를봐야하는
최종전 마지막 라운드’에서 9언더파를 몰아치며 우승할
수있었던비결로‘내려놓음’이있다고설명했다.

“극도의긴장감과반드시달성해야하는강한목표를가
진상태에선때로최상의경기력을발휘할수없을때가많
다”는정대표는“고프로는강한승부근성과함께순간순
간에집중하며마음을비울수있는 ‘한차원다른승부욕’
을갖고있다.스스로를조절해‘적정선’을찾아낼수있는

심리 상태를 터득했고, 이는 숱한 트레이닝의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꼭 우승해야한다는 강
박관념을내려놓고,직관과느낌에이끌리도록했고그것
이좋은결과로이어졌다”고밝혔다.

뀫되찾은고진영만의스윙패턴
고진영은지난시즌부터‘최적의스윙폼’을찾고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나 시행착오 탓인지 올 시즌
초반컨디션난조를보이기도했다.지난 8월도쿄올림픽
을즈음해1년여만에고진영과다시호흡을맞추기시작
한 이 원장은 “고 프로와 함께 했을 때도 세계랭킹 1위였
고,헤어질때도1위였지만다시만났을때는2위였다.1위
를되찾는게목표였다”고털어놓은뒤“깊은대화와많은
연습을 통해 올 후반기에는 스윙 패턴에 많은 변화를 줬
다”고말했다. ▶2면으로이어집니다

김도헌기자dohoney@donga.com

▶‘멘탈코치’정그린
“손목너무아파울면서도끝까지최선다짐
꺞꺞순간에집중하며비울수있는멘탈강점
꺞꺞직관과느낌으로극도의긴장감도이겨내”

정그린 그린코칭솔루션 대표 이시우 빅피쉬아카데미 원장

▶‘스윙코치’ 이시우
“고꺠프로는밸런스꺞꺠깨지면손목움직임많아져
꺞꺞몸통회전위주샷으로정확도·비거리향상
꺞꺞진통제·아이싱투혼…좋은결과이어져기뻐”

“강한승부욕·내려놓음·최적스윙3박자”
정그린멘탈코치·이시우스윙코치가말하는 ‘고진영올해의선수·상금왕·다승왕싹쓸이’비결

LPGA시즌최종전 ‘CME그룹투어챔피언십’우승·시즌5승…손목부상이겨낸투혼의드라마 ▶2면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www.sportsdonga.com

배우 유아인이 새로운 글
로벌 무대의 막을 올렸다. 넷
플릭스의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1위에
오른 ‘지옥’이 디딤돌이다.
이미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해
외에서 쌓아온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할 기세다.

‘지옥’은 19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공
개돼 하루 만인 20일 글로벌
1위에 올랐다. 물론 박정민,
김현주 등 동료들과 함께 일
궈낸 성과이다. 다만 유아인
이 최근 몇 년 사이 나라 밖
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상을 과시해온 만큼 ‘지옥’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예사롭지 않다.

뀫“알을 깨고 나온 근사한 추상화”
유아인이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적 무대에 오르기 시작

한 건 2018년이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칸 국
제영화제 경쟁부문 레드카펫을 밟았다. 그는 당시 “알을
깨고 새롭게, 갓 태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버라이어티는 “고요한 장엄함”, 영국 스크린데일리는
“장관을 이루는 절제” 등 극찬을 보냈다. 미국 유력 신문
뉴욕타임스는 그를 ‘2018 최고의 배우’ 명단에 올렸다. 뉴
욕타임스는 “한국의 카리스마 넘치는 톱스타”인 그가 ‘버
닝’을 통해 “암울하고 충격적인 인물”로 “근사한 추상화”
를 그려냈다고 호평했다.

뒤이어 유아인은 영화 ‘#살아있다’로 전 세계를 무대
삼았다. 지난해 6월 극장에서 개봉해 감염병 확산 사태
속에서도 190만 관객을 불러 모은 그는 ‘#살아있다’를 다
시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로 공
개했다. 9월 넷플릭스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영화’로 35개
국 1위를 차지하며 명성을 굳혀갔다.

그리고 다시 ‘지옥’을 정상에 올려놓았다. ‘#살아있다’
에서 좀비떼의 공격에 맞서 처절한 싸움을 벌인 그는 ‘지
옥’에서 초자연적 현상으로 숨져가는 세상 사람들의 ‘운
명’을 ‘신의 의도’라고 주장하며 신흥종교단체를 이끈다.
두 편 모두 장르물의 쾌감을 안겨준다는 평가 속에 유아
인이 핵심으로 호평받는다.

뀫해외 영화상에 다채로운 재능의 아티스트로
이에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영화 ‘소리도 없이’로 홍콩

의 아시안필름어워즈와 캐나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
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말을 하지 못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호함 속에서 대사 한 마디 없이 몸짓과 표정으
로만 연기해내는 어려움을 통과한 성과였다. 그는 “기대
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도전을 지나 조금 여유와 힘
이 생겼다”면서 “치열하게 성공만을 바라는 작품에 몰두
하기보다 여유와 힘으로써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게 가치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꺞꺞넷플릭스 ‘지옥’으로 ‘세계 1위’
글로벌무대로발돋움한유아인

꺞꺞꺞꺞작년 #살아있다 35개국 1위이어또정상
꺞꺞꺞꺞美 애니메이션 ‘아케인’과넘버원각축전

유아인은 ‘지옥’의 대본에 “미쳐
버렸다”고 만족해하며 세계무대
로 향했다. 사진제공｜넷플릭스

꺠KT위즈우승축하광고낸
‘아름다운패자’ 두산화제
……………………………………………………6면

“내가 세계 여자골프 ‘퀸’이다.” 고진영이
22일(한국시간)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양
팔을 번쩍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다. 고진영은
올해의 선수와 상금, 다승왕 등 3관왕에 올랐
다. 네이플스(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